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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한 박수’?…일베 논란 터진 롯데 자이언츠,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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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출처: 롯데 자이언츠 유튜브 '자이언츠 TV' 캡처)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고희진 인턴기자 = 프로야구 구단 롯데 자이언츠가 공식 유튜브 영상 자막에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연상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롯데 자이언츠는 공식 사과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 자이언츠 유튜브 일베 논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했다.

 

문제의 내용은 롯데 자이언츠 공식 유튜브 채널 ‘자이언츠 TV’에 올라온 경기 비하인드 영상으로, 전날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롯데가 7대3으로 승리한 뒤 선수 대기석의 모습이 담겼다. 

논란이 된 장면에는 롯데 선수들이 동료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는 모습과 함께 노진혁 선수의 뒷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이와 동시에 화면 오른쪽에는 검은 배경에 빨간 글씨로 '무한 박수'라는 자막이 삽입됐다. 그러나 자막 위치가 노진혁 선수의

성인 '노'자와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노무한 박수'처럼 읽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표현은 일베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광주를 연고로 하는 상대 팀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였고, 노진혁 선수 역시 광주 출신이라는 점 등이 거론되며 특정 지역 비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

혹도 제기됐다. 

영상 댓글에는 "무슨 의도로 자막을 단 것이냐", "공식 채널에서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롯데 자이언츠 유튜브 채널 운영진은 댓글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구단 측은 "금일 업로드된 영상 내 자막 표현으로 인해 불쾌감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촬영 및 편집 과

정에서 해당 표현의 연상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됐고 확인 즉시 해당 장면을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

(콘텐츠를) 더욱 철저히 점검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구팬의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논란이 크게 확산된 데다 선수 개인에게도 모욕이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사과 이후에도 영상 댓글 창에서는 "롯데 자이언츠의 오랜 팬으로서 이번 사건은 정말 실망이다", "노진혁 선수에게도 직접 사

과해라", "(담당자)징계를 더 확실히 하라"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한편 롯데 자이언츠는 앞서 2026 시즌 대만 스프링캠프 도박 논란과 팬 비하 발언 등 각종 구설에 휘말린 바 있다. 현재 순위는

시즌 14승 1무 20패로 리그 9위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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